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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살인미수등 범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

포한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피고발인 안철수는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

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

면서도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입니다.”라는 글을 게

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온 국민이 주지하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방문 현장에

서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당하여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

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으며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

습니다.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등으로 기소하였고 1심, 항소심, 상고

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이재명 대표의 피해

의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명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하여 이재명 대표가 찰과상과 같은 경

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이재

명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

발하는 바이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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